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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손과 골리앗의 유적지      18-11-05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기에서 설명된 장소를 탐방했습니다. 초인간적이 힘을 가진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삼손이 태어나서 성장한 곳으로 알려진 곳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골자기라기보다 평야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 분지였습니다. 그 같은 지방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거인들로 이뤄진 불레셋인들이 유대인을 정복하기 위하여 거인 골리앗을 전선에 내보내어 그를 대적할 이스라엘 적수가 있으면 나오라고 도전했지요. 이스라엘에는 육체적으로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골리앗에 대적하도록 했었지요. 그가 가진 것은 돌 팔매뿐이었습니다. 보통 지식으로 말하면 돌팔매만을 가진 목동이 철갑을 입은 블레셋 거인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대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따르고 철저하게 신봉한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육체적인 힘에 의존하는 골리앗에게 여호와의 힘으로 일전을 불사한다는 

다윗은 돌팔매를 힘껏 날려서 철갑으로 가려져 있지 않은 골리앗의 이마를 쏜살같이 나르는 돌맹이로 적중시켜 그 거인을 죽였었지요. 우리 일행은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지점을 탐방한 것입니다. 물론 투어 가이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곳에서 구약 성경, 특이 삼손의 이야기가 실린 사사기 13장에서 15장까지 다시 읽어보고 싶은 느낌을 강하게 얻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성경의 유적지를 둘러본 후 우리 일행은 다시 이스라엘로 재 입국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국경에서 기관 단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을 국경 양측에서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일행이 탄 버스에는 권총으로 무장한 요르단의 경찰이 동승하여 우리를 경호했습니다, 요르단에 들어 오는 모든 관광단을 그렇게 무장 경호원이 경호하느냐고 물었더니 투어가이드는 오직 미국에서 오는 관광단만을 무장 경호원이 경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아랍 국가 중에서 요르단에게는 미국이 가장 많은 원조를 하고 있고 요르단은 가장 친미적인 아랍국가라는 사실을 실감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아랍인들의 정착촌이 있습니다, 아랍인 정착촌에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로 당나귀를 타고 들어 오셨을 때 애수님을 보기 위하여 사께오라는 청년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곳도 우리는 탐방했습니다, 그 때의 그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올라간 나무는 들 감남 나무였다고 했습니다 들 감남 나무도 600년 내지 800면 밖에 수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본 나무도 사께오가 올라간 나무는 아니라는 가이드의 설명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자동차 번호판이 하얀색이고 유대인들의 자동차의 번호판은 노랑 색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의 지역에 임의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이드가 말해주었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표현된 유적지를 걸어가면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끝 
